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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(PEFC)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에 매우 가까이 접

근해 있지만, 실질적인 수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. 

PEFC는 성능 및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인 물관리가 매우 중요한데, 특히 자동차용 및 

군용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하조건에서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

할 문제이다. 일반적으로 PEFC는 상온에서 80℃ 범위에서 운전되지만, 겨울철에는 영하의 

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. 이러한 온도변화 조건에서는 스택 내부의 막전극접합체(MEA)는 건

조/젖음 상태 및 수축/팽창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, 여기서 유발된 반복적인 형상변화

는 연료전지의 열화요인이 될 수 있다. 더욱이 영하조건에서 생성되는 고상의 얼음은 이러한 

열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   

본 연구에서는 기체확산층 및 이의 발수처리 수준이 동결/해동 반복조건에서 PEFC의 내구

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. 셀 내부에 잔류하는 물이 동결조건에서 열화에 큰 영향을 

미침을 확인하였고, 기체확산층에 대한 PTFE 처리 수준에 따라 연료전지 시스템 정지 후 셀 

내부에 잔류하는 물의 절대량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. 이에 따라 동일한 동결/해동 실험조건

에서 내구성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,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동결/해동 조건

에서 PEFC 시스템의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한 기체확산층의 선정조건을 제시하였다.    


